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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1년 ‘미라클 작전’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 전반과 그 속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점들을 고찰하였다. 특히 

어머니와 자녀 세대가 한국 사회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의 변화와 그 원인을 추적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2~2024년 4회에 걸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면담과 관

계자 인터뷰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긴급 수

용은 빠른 조기 정착을 유도해 냈지만, 사회 적응 과정은 남성 가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여성의 취업 의사와 경력 전환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특히, 초반 취업 연계는 

남성에 집중되고 여성은 한국어, 사회화 교육에 편중되면서 남성과 달리, 이주 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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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는 ‘무슬림 여

성은 가정에 머문다’는 전제가 정착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어

머니 세대와 달리, 아동, 청소년은 성별과 무관하게 공교육에 빠르게 편입되면 한국 사

회에 적응해 나갔다.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언어장벽, 돌봄의 책임이라는 제약 속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였고, 딸은 보다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향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

회에서도 활용 가능한 진로를 선호하며 사회에 적응하였다.

주제어 : 이주 무슬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이주민 여성, 난민 적응, 이슬람

1. 들어가며

2021년 8월,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과 협력해온 현지 직원

들과 그 가족들을 ‘특별기여자’라는 명칭 아래 국내로 이송하는 ‘미라클 작

전(Miracle Operation)’을 수행하였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당시 

탈레반의 급속한 재집권과 정세 불안은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정치적 판단을 근거로 이들을 무사히 

입국시켜 전국 각지에 분산 정착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391명

이 정식 체류 자격(F-2 비자)을 부여받아 난민 심사 없이 입국하였고, 울산 

등 주요 지역 사회에 정착하였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이처럼 정

부 주도의 신속하고 조직적인 이주와 정착은 일반적인 난민 유입과는 다

른 성격을 지니며, 새로운 형태의 이주 정책 사례로 주목받았다(이수정, 

2022). 그러나 이들의 정착 과정은 단지 물리적 안전의 확보에 머무르지 

않았고, 언어, 문화, 종교, 젠더, 교육, 생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한국 사회

와의 접점에서 갈등과 마찰을 드러냈다(이수정, 2022). 특히 이들 집단 속

에는 기존의 난민 담론이나 이주 정책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가족 단위로 

입국한 여성 구성원’, 더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와 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난민 여성이 존재한다. 이들 역시 현재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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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착 유형 역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여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나 정착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

기는 작업은 미비하다. 기존의 이주민 연구는 남성 중심의 경제적 이주자

에 초점이 맞춰졌거나, 여성 이주민에 대한 연구라 하더라도 결혼이주여

성 또는 노동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최운선, 2007; 김현숙, 

2010; 양정혜, 2007; 황정미, 2009). 그에 반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같이 정치적 위협을 피해 가족 단위로 입국한 난민 지위의 여성들, 특히 

종교적 정체성과 사회적 제약을 동시에 경험해 온 이슬람 여성의 정착 과

정은 한국 내에서도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들의 젠더 위치성과 세대 간 경험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 사회 적응의 양

상과 변화를 포착하고자 한다. 특히 입국 후 사회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남성과 여성의 취업 소개 및 제안, 일자리 취득과 관련하여,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과정에서 여성의 사회 활동 배제가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질

문에서 출발한다. 첫째, ‘특별기여자’라는 명칭 하에 입국한 아프간 여성들

은 한국 사회 적응 과정은 어떤 과정과 양상을 띠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

떤 개인적, 구조적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가? 둘째, 동일한 여성 구성원이

라 하더라도 어머니 세대와 딸 세대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를 인식하고, 적

응하며, 자기 삶을 설계하고 있는가?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울산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과정에 있

었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여성이라는 젠더를 고려하지 않고, 남성 중심의 

사회 정착과 여성은 부차적 존재가 되는 현실을 되짚고자 하였다. 이에 더

하여, 총 4차례에 걸친 심층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어머니 세대와 딸 세

대의 경험을 비교 분석하였다. 어머니들은 전통적인 젠더 역할과 이슬람

적 가치관, 언어 장벽 속에서 가정 내 경제 활동 가능성을 모색한 반면, 딸 

세대는 비교적 빠르게 한국 사회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접근하면서 미

래의 직업적 비전을 구성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세대 간 인식과 실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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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그리고 그 변화의 맥락을 세밀히 포착하고 분석하는 것은 현재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

닌다.

  

2. 문헌 검토와 이론적 배경

1) 난민 여성에 대한 논의 

난민 여성이 이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없고, 남성의 결정에 따라 수동

적으로 이주를 선택한다는 기본 통념에서 벗어나 특정 정책 대상이자 뚜

렷한 조사 대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였다

(Callamard, 2002). 1990년대 난민 여성에 대한 연구적 접근은 개발과 인권

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난민 여성의 자기 개발과 인권의 향

상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서로 접점을 찾으며 상호 보완적으로 발

전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젠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난민 여성에 대

한 시각은 불완전해질 수 밖에 없었다(Tuitt, 1996; Hathaway, 1991). 

국제 난민 보호 체계는 2000년대 들어 성별 관련 박해를 난민성 심사에 

반영해야 함을 명시했고(UNHCR 2002), 성폭력/젠더 기반 폭력의 예방, 위

험 경감, 대응을 전(全) 프로그램 주기에 통합할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UNHCR, 2020). 이 관점에 따르면, 경유지와 수용시설에서의 안전 문제, 

보육과 가사노동으로 대표되는 여성 활동이 언어 교육, 구직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문제, 임시 및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서비스 및 노동시장 접근을 

지연시키는 문제, 종교나 복장과 같은 가시적 표식이 공공공간 접근과 행

정 상호작용에서 불리하게 작동하는 문제 등이 서로 얽혀, 난민 여성에게

는 이동의 영역, 정보의 습득, 권리의 행사 등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

다고 볼 수 있다(IOM,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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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도착지의 제도만큼이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출신 사회의 

규범과 관습이 남기는 흔적이다. 가부장적 질서가 강한 지역에서 여성들

이 일상적 생존을 위해 감내하고 협상해 온 규범적 체계는 도착지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새로운 제도, 노동시장, 공동체라는 장(field) 속에

서 재배치된다(Shourbaji, 2017). 이러한 ‘가부장적 협상’은 단지 문화적 잔

존이 아니라, 제도 인센티브와 사회적 기대, 종교·가족 네트워크의 재구

성 속에서 다른 형태로 다시 짜여지는 일종의 전략적 행위라는 점에서 이

해될 필요가 있다(Kandiyoti, 1988). 그럼에도 이러한 설명이 특정 지역의 

여성을 본질화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도착지에서 

여성들은 기존 규범에 도전하거나 재해석 하기도 하며, 때로는 거부하기

도 한다. 더하여, 언어 교육, 직업 전환, 보육 인프라 같은 사회 제도적 조

건이 뒷받침 될 수록 이러한 전통적 관습의 재해석 여지가 넓어진다. 다시 

말해 출신 사회의 규범은 결정론적 변수가 아니라, 도착지의 제도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변화 가능한 기준점으로 기능한다.

난민 여성의 삶을 획일화하지 않으려면, 성별뿐 아니라 법적 지위, 인종 

및 종족, 종교, 계급, 양육자 여부, 언어 자본 등이 교차하며 불평등을 증

폭, 변형시킨다는 교차성의 통찰을 연구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Crenshaw, 1989; 1991). 동시에 여성이 선택하고 행하는 행위를 저항, 자

유라는 획일적이고 이분법적 틀에 가두기보다,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윤리, 종교, 돌봄의 실천을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다루어야 한다

(Mahmood, 2005).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별 여성의 교육, 노동시장 참

여, 지역사회 조직화, 종교공동체 내 역할 재배치는 가족과 공동체의 규범

을 조금씩 바꾸어 가는 미시적 동력으로 작동한다. 즉, 개인의 변화가 공

동체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공동체의 미세한 재배치가 개인의 

선택 공간을 넓히기도 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정착 과정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통해 세부적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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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이른바 ‘미라클 작전’을 통해 한국과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

인과 가족 391명을 긴급 이송했고, 이들을 난민 신청자 대신 ‘특별기여자’

로 분류하여 장기체류를 전제로 한 정착 지원을 진행했다. 입국 직후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방역 및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다

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지역사회로 분산 정착했다. 이 사례는 긴

급상황에서 제도의 신속한 유연화(정부합동지원단 구성 등)와 ‘국가 협력

자’라는 자격 서사가 결합할 때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 추진력이 크게 달라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8년 예멘인 난민 논쟁과 비교하면, ‘특별

기여자’ 프레임은 ‘여성과 아동 보호’라는 이미지와 맞물려 수용 담론을 가

속한 측면이 있다(Sheikh, 2022). 동시에 이 사례는 정착의 경로가 젠더화

되어 있음을 재확인시킨다. 난민 여성의 이주와 정착을 둘러싼 젠더 불평

등은 도착지에서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출신 사회의 규범과 도착

지의 제도, 그리고 개인의 행위성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장 속에서 구

성되는 결과이며, 한국의 ‘특별기여자’ 사례는 이 세계적 담론과 현실이 교

차하는 지점을 또렷이 보여주는 경험적 창이라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분석

2021년 한국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는 기존의 난민 수용 

구조와는 다른 방식으로 국내에 유입된 이주민 집단이다(이수정, 2022). 

이들은 ‘특별기여자’라는 명칭 하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지 않고, F-2 비

자를 통해 난민 심사 절차 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되었다(대한민국 정

책브리핑, 2021).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난민 정책과 이주 정책 사이에 위

치하는 독특한 유형으로, 학계에서도 사례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주목하

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크게 세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특별기여자’라

는 호명 방식과 명칭의 정치성을 분석하며 한국 사회 내 난민 인식의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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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들이 있다(백일순, 2022; 전의령, 2022; 문미리, 

2022). 이들은 ‘특별기여자’라는 명칭이 난민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정

서와 사회적 저항을 피해가며, 정부의 수용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표

현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난민 및 이주 정책의 법제도적 측면에서 특별

기여자의 지위와 권리, 복지 구조를 검토하는 연구가 있다(이지원·조정

현, 2024). 셋째, 실제 특별기여자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 적응 과정에 

주목한 사례연구가 등장하고 있다(이수정, 2022; 구기연·백일순, 2023; 

허숙 외, 2023; 최현정·김현숙, 2023).

이러한 연구들은 특별기여자의 수용과정, 행정적 대응, 사회적 갈등 등

을 조명하고 있으나, 대체로 남성 중심의 시각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실제로 특별기여자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

족 구성원의 내부 구성과 세대, 젠더에 따른 적응 차이를 다룬 연구는 드

물다. 특히 여성, 더 나아가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 정착 경험은 아직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

고자 한다. 

이주민 여성에 대한 연구는 지난 수십 년간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결혼 이주, 돌봄노동, 여성 노동 이주와 같은 주제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

었다(최운선, 2007; 김현숙, 2010; 양정혜, 2007; 황정미, 2009). 그러나 난

민 상황에서 정치적 위협을 피해 가족과 함께 이동한 여성, 특히 무슬림 

배경의 여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

는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 이주민에 대한 주류 담론은 대체로 ‘결혼이주여

성’에 집중되어 있다(이수정, 최두영, 2020). 이에 비해 가족 단위 난민 여

성, 특히 어머니로서의 위치성과 역할 변화, 그리고 자녀 양육과 교육 과

정에서의 젠더화된 경험은 학술적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역에 속한다.

국제적으로는 이주민 여성의 적응 과정을 초국가적 정체성, 젠더 권력

의 재편, 이주 공간에서의 젠더 역할 전환과 같은 키워드로 분석하는 시

도들이 이루어져 왔다(Phizacklea, 1998; Al-Ali, 2002). 예컨대 아랍 및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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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 배경의 여성들은 이주 사회에서 젠더 규범의 충돌 속에서 기존의 

종교적 정체성과 새로운 사회적 기대 사이에서 긴장된 적응 과정을 경험

한다(Shourbaji, 2017). 한국 사회 역시 종교적 복장, 여성의 노동 참여, 자

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 등에서 이슬람 문화권 출신 여성과 상이한 기준

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충돌과 조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

이처럼 이주민 여성이 겪는 적응과 변화는 단순한 수동적 내면화가 아

니라, 이주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사회적 전략과 의미망의 재구성 과정이

다. 본 연구는 특별기여자 여성들이 한국 사회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어떻

게 사회적 주체로 재구성되어 가는지를 그들의 언어와 경험을 통해 추적

하고자 한다. 이주민의 세대 경험 차이에 대한 연구는 교육, 언어, 가치관, 

사회 진출 등의 측면에서 세대 간 불일치를 주목한다. 특히 부모 세대가 

종종 이주 전 경험(모국의 정치·문화적 조건)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반

면, 자녀 세대는 이주 사회에서 교육을 받으며 상이한 정체성과 경로를 형

성하는 경우가 많다(Parekh, 2000).

무슬림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이주 연구들에서는 종종 딸의 위치가 특별

히 주목된다. 부모 세대가 이슬람 규범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위치를 강

조하는 반면, 자녀 세대 여성은 공교육을 통해 보다 평등주의적 가치관과 

사회 참여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며, 종교성과 사회성을 재해석하는 과

정을 겪는다(Levitt & Glick Schiller, 2004). 한국 사회의 경우도 예외는 아

니다. 이슬람 문화권 출신의 자녀 세대는 부모의 가치관과 한국 사회의 

규범 사이에서 정체성의 이중성 혹은 혼종성을 경험하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히잡 착용, 라마단 관행 등 종교적 표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기

도 한다(이수정, 2022).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어머니와 딸이라는 

동일한 여성 정체성 안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인식의 간극과 변화를 추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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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설계

본 연구는 2021년 ‘미라클 작전’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중 여성 이주자들의 사회 적응 양상과 그 변화 과정을 살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울산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정착 

과정을 당사자들에게 직접 청취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정착과정 속에서 

여성이라는 젠더의 배제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작성하고자 하였다. 이

는 특별기여자의 사회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층위의 사례를 다양하

게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하는 사회에 내재된 젠

더에 관한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하여, 어머니 세대와 딸 세대의 비교를 통해, 동일한 가족 단위 이주자 

내에서도 세대와 젠더, 사회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적응 방식과 전략이 어

떻게 다르게 구성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아프가니

스탄 특별기여자 여성들이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마주한 어려움과 갈

등, 그리고 변화는 무엇인가? 둘째, 동일한 여성 이주민이라 하더라도 어머

니 세대와 딸 세대의 사회 인식 방법의 차이와 자기 구성 방식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질적 

사례연구 방식을 택하였다. 질적 접근은 이주 여성들이 경험하는 적응의 

감정적·사회문화적 층위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며, 응답자의 언어와 서

사를 통해 경험의 내면성과 사회적 맥락을 동시에 조명할 수 있다는 장점

을 지닌다. 특히 여성 이주자의 적응 과정을 단순한 정책 수혜나 언어 교

육 여부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주체적인 의미 재구성과 실천을 분석하고

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연구자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심층 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1차 인터뷰는 2022년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특별기여자 

가구 중 어머니 세대 10명을 대상으로 집단인터뷰와 개별면담 방식을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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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진행하였으며, 그 중 3가구의 딸 세대와는 별도 면담을 실시하였

다. 2차 인터뷰는 2023년 5월, 동일 가구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개별 인

터뷰를 수행하여 1차 인터뷰로부터 1년간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였다. 3차 

인터뷰는 2023년 8월, 서울 서강대학교를 방문한 여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집단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울산 지역 외에서 교육적·

문화적 경험을 축적한 사례로서 분석에 중요한 비교점을 제공하였다. 4차 

인터뷰는 2024년 8월, 울산에 정착 중인 3가구의 딸 세대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성인이 된 이주 2세 여성들의 사회 진입 양상을 파악하였다. 기본적

으로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는 매 차수 별로 동일한 인물들을 반복하여 인터뷰 

하였다. 이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모녀 세대의 인식변화를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는 의도적 

표집 방식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연령, 교육 수준, 종교적 신념, 경제 참여 

여부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사례 간 비교 가능성이 있도록 설계되었다. 모

든 참여자는 연구와 관련한 사전 설명을 청취하고, 연구 목적을 이해한 상

태에서 참여하였으며, 인터뷰는 한국어 또는 통역을 통한 이중 언어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본문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집약하여, 문장을 재구성하

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최대한 원문에 가까운 내용을 싣기 위하여 노력

하였다. 

주요 대상 시기 인원

1차 인터뷰 어머니 세대 / 딸 세대 2022년 3월 13

2차 인터뷰 동일 가구 어머니 세대 2023년 5월 10

3차 인터뷰 딸 세대 2023년 8월 12

4차 인터뷰 성인이 된 딸 세대 2024년 8월 3

추가 인터뷰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 교육청 

관계자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2023년 3월 ~
   2024년 8월 4

<표 1> 인터뷰 관련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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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장의 제도적 맥락과 정착 지원 구조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을 지원한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병행하였

다. 인터뷰 대상에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관계자 2인, 다문화가족지원센

터 실무자 2인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학교 배정, 언어·급식 문제 대응, 

사회 서비스 연계 등 정착 초기의 실무를 담당한 핵심 인물들이었다. 더

하여 여성과 함께 동행한 남편 배우자 1인의 인터뷰도 추가로 진행하였

으며, 이에 대한 내용 역시 논문에 인용하였다. 이들의 증언은 응답자들

이 언급한 경험의 제도적 배경을 보완하며,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정착 경험, 삶의 지향, 사회 진입 전략의 세 가지 축을 중

심으로 구성되었다. 정착 경험 파트에서는 한국 도착 당시의 심리 상태, 

문화적 충격, 공공 공간에서의 경험을 묻고, 삶의 지향 파트에서는 아프가

니스탄에서의 기대와 꿈, 현재의 목표와 생활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마지

막으로 사회 진입 전략에서는 한국어 학습, 진로 계획, 경제 활동 의지 등

을 통해 자율성과 실천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적

응 여부를 확인하기보다, 이주 여성들이 사회적 주체로서 어떻게 자신을 

구성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동일한 질문을 어머니 세

대와 딸 세대 모두에게 제시하여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은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식에 따라 수행되었다. 모

든 인터뷰는 전사 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와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

하였다. 어머니 세대와 딸 세대 간의 응답을 비교함으로써, 세대별로 주된 

관심사와 전략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한국 사

회 내 여성 이주자의 정착이 단선적이지 않으며, 연령, 배경, 기대에 따라 

다층적으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자료의 신뢰성은 반복 인터뷰와 기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삼각검증(triangulation) 방식으로 확보하였으며

(Campbell and Fiske, 1959), 일부 참여자에 대해서는 사후 의견 확인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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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분석 해석의 정합성을 보완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서사성과 해석 가능성을 바탕으로 아프

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사회 적응을 다각도로 조망하였으며, 특히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그 내면의 경험과 실천을 조명함으로써 이주민 

연구의 젠더화, 세대화된 접근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4.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이주 여정과 정착 

1)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한국 정착 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

2021년 8월 ‘미라클 작전’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가족들은 

정부가 ‘난민’이 아니라 ‘특별기여자’로 분류하며 긴급 정착 지원과 체류 합

법화를 병행한 사례로 기록된다. 정부는 총리훈령 제794호(2021.11.1.)로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해 주거, 교육, 취업 연계를 밀도 있게 추진했고, 

법무부 보도에 따르면 거주(F 2) 부여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빠르게 가

동되었다. 동시에 언론은 ‘특별공로’ 서사가 사회적 수용성을 높였음을 지

적했다(한국일보, 2021). 이러한 제도적 유연성과 담론의 결합은 한국 맥

락에서 보기 드문 속도의 초기정착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

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드러난 젠더 차원의 설계 결여와 성(性)역할 전제

가, 특히 여성의 행위성과 생애 주기 설계에 미치는 제도적 영향을 비판적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주, 정착을 둘러싼 정책 설계와 실행 담론에서 여성의 주체

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한국

의 초기 프로그램 소개에서는 가구 단위(가장 중심)의 서술과 운영이 두드

러졌고, 여성 본인의 취업 의사·경력 전환 계획을 전면에 두는 논리가 상

대적으로 약했다. 젠더 관점에서 보면 이는 ‘가족은 남성 부양자와 피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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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구성’이라는 전제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한 결과로, 국제기구가 권고

하는 성(性)인지 접근과 간극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정차 과정에서 여성에게 직업 소개를 하거나 취업 의사를 묻지 

않았냐는 질문에 A씨(50대 주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저도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우리 여자들에

게 일을 하겠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혹시 선생님이 일자리를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여성들은 초기 정착 단계부터 취업과 관련한 권유를 받거나, 방

법을 교육 받지 못하였다. 물론, 정착 초기 단계로 한국어를 비롯한 어학 

능력 등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되었지만, 남성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제안 받은 내용과는 사뭇 차이가 나는 상황임은 분명하였다. 남성들은 실

행 단계에서도 남성의 사회, 경제 활동을 우선하는 지원이 구조적으로 나

타났다. 2022년 2월 울산 정착 당시 보도는 ‘29가구 157명’이 집단 이주했

고, ‘가장 29명’이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우선 취업했다고 전했다

(Korea Joonang Daily, 2021). 당시 KBS나 경향신문 등 한국의 대다수 언론

들은 울산에서‘거의 절반’ 수준의 대규모 취업 연계가 이뤄졌다고 보도했

지만, 성별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 인터뷰에 따르면, 취업한 29명 

중 28명이 남성이었고, 한 명만 여성이었다. 이 여성의 경우, 남편의 나이

가 이미 63세를 넘겼기 때문에 노령으로 인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여성

이 대신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또한, 이 여성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도 

우리 정부가 주도로 설립한 기관에서 근무했던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성으

로써 취업이 가능했었다. 이러한 흐름을 연결해 보면, 초기의 취업 연계가 

가구 대표(통상 남성)를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상

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고, 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 여성은 한국어 및 사회 

적응 교육, 남성은 취업 연계라는 성별분업적 경로를 제도적으로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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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무슬림 여성은 당연히 가정에 머무른다’는 문화주의적 전

제가 정책, 실무 담론에 스며든 흔적도 보인다. 이는 출신 사회의 젠더 규

범을 있는 그대로 ‘정책 기준’으로 끌어들인 사례로서, 여성의 경력, 의사, 

역량 전환 가능성을 제도적 설계 단계에서 축소하는 위험을 내포한다. 실

제로 실무담당자들은 왜 여성이 초기 취업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가라는 

물음에, 여성은 우선 가정을 돌보며 집안에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고, 여성

의 취업까지 맞춰줄 수 있는 시간이나, 상황적 여력이 없었다고 답변하였

다(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 관련 관계자 인터뷰 결과). 가부장적 

규범과의 ‘협상’은 도착지에서 재구성되며, 제도 설계는 그러한 협상의 지

형을 바꾸는 핵심 변수가 된다. 따라서 문화주의적 전제를 정책에 직접 이

식하는 접근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개별 여성의 이력, 의지, 제약을 묻고 

지원을 맞춤화하는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법

대를 다니던 부인을 둔 B씨(20대 남성)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사실 제 아내가 저보다 더 똑똑합니다. 제 아내가 더 많이 일하고 사회적 경

험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더라면 더 잘 될 수 있었던 

아내인데, 탈레반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한국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진술은 가부장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가정

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관점과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착 초기 

진행된 획일적 취업 의사 확인과 여성의 배제는 여성의 사회 진출 시도 자

체를 막아버린 상황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전제는 여성에게 더 

많은 ‘사회화 및 적응 교육’의 부담으로 되돌아왔다. 남성이 조기 취업 연

계로 한국어 및 적응 교육 참여 시간이 줄어드는 동안, 여성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강도로 한국어 및 사회 적응 교육에 투입하는 양상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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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교육 접근성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교육을 노동시장 전환으로 연결

하는 경로 설계가 결여되면 ‘교육의 여성화’가 곧장 ‘무급/저임금 돌봄과 

가사’의 연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영역에서는 성별과 무관하게 한국 공교육 체제에 편입되

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로 관찰된다. 울산 교육청은 별도의 한국어 집중

반 제도로 초기 언어 장벽을 완화했고, 실제로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한

국식 교육과정(일반학급과 한국어 보충 교육)을 병행하도록 했다. 다만 

일부 학부모의 반대 집회와 ‘자원 배분’ 논쟁은 다문화 감수성 교육의 필

요를 환기시켰다(Korea herald, 2021). 그럼에도 현장 교사 및 행정의 조

정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편입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점은, 여

성 청소년에게도 교육권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창이 열렸음을 의미

한다. 

정착 1~3년 차로 접어들면서 모녀 간에 한국 사회, 자문화 이해에 대한 

관점 차가 커지는 현상도 관찰된다. 청소년은 학교, 또래 관계를 바탕으로 

언어, 규범, 기대치를 빠르게 습득하는 반면, 성인 여성은 활동 영역이 가

정에 한정됨에 따라, 대체로 공적 영역 진입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공동체를 떠나 다른 공동체로 이주하면서 여성이 사회로 진출

한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울산의 경우 이미 여성이 사회로 진출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와 같은 공동체의 암묵적 분위기를 깨기 위

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경우, 사회 

정착과 관련하여 이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세대 간 문화

적응 격차는 반드시 갈등으로 귀결되지는 않지만, 가족 내 의사결정과 가

치관 조정의 ‘마찰면’을 넓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교연구는 부모-자녀 간 문화적응 불일치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감

정노동을 증가시키며, 맥락에 따라 갈등 또는 상호학습으로 전개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한국 사례에서도 모녀가 서로 다른 속도로 한국 사회를 이

해하고, 종교, 복장, 교우 관계, 진로를 둘러싼 협상이 일상화되는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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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정착 경험은 

한국의 신속한 제도적 유연성과 높은 사회적 관심 속에서도, 이주와 정착

의 젠더화 된 경로가 얼마나 쉽게 재현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

성의 주체성과 취업 의사를 사전 파악하고, 문화주의적 전제를 정책 기준

으로 삼지 않으며, 교육에서 취업의 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성인

지 관점에서 설계하고, 평가하는 것, 그리고 모녀 세대의 적응 속도 차이

를 가족, 학교, 지역 차원의 동시 개입으로 완충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핵

심 과제로 보인다. 무엇보다 ‘여성은 가정, 남성은 노동’이라는 구도를 넘

어, 여성 자신이 노동, 시민, 종교, 가족의 각 영역에서 어떤 삶을 설계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조건을 갖출 때, 특별기여자 

정책은 비로소 ‘긴급 수용’에서 ‘사회 정착’으로 나아갈 것이다.

2)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사회 인식 차이와 변화 양상

2022년 3월에 진행된 1차 심층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들, 특히 어머니 세대의 정착 초기 경험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정서

로 채워져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탈레반 정권의 복귀로 인한 생명의 위협

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일말의 안도감을 표했지만, 그 안도감은 급격히 

변화한 생활 환경과 낯선 사회적 맥락 속에서 곧 두려움과 단절의 감정으

로 전환되었다. 특히 언어 장벽, 종교적 실천에 대한 제약, 생활의 자율성 

상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성들은 초기 한국 사회와의 관계 맺

음에서 거리감을 느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세대에 따른 여성의 사회 인식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어머니 세대에게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첫째, 한국 사회 정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 둘째, 아

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어떤 꿈이 있었고, 지금은 그 꿈이 어떻게 변화하였

는가. 셋째, 현재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생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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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나 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착과정 속에서 개인이 

겪는 자아 정체성의 전환, 기억과 기대의 균열, 그리고 실질적 욕망을 포

착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다수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매우 유사한 정서를 표현하였다. 그 중에

서도 비교적 언어 소통에 적극적이었던 세 명의 응답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과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C씨(50대, 가정주부)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을 살리던 손으로 지금 기계를 만지고 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이 발화는 한국 사회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현재의 직업적·사

회적 환경에 대한 응답으로,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사회적 위상 하락에 대

한 심리적 충격과 수치감을 담고 있다. 남편이 이전에는 생명을 다루는 의

료인의 손을 가졌지만, 지금은 단순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경제적 어려움 이상의 정체성의 붕괴를 의미했다. 이는 이주 이

전의 직업적 자부심이 이주 이후 스스로 판단하기에 가치 없는 노동으로 

전환되었을 때 발생하는 계층적 박탈감을 보여주며, 이주 과정에서의 위

계적 경험이 젠더와 가족 단위에서 어떻게 감정적으로 재구성되는지를 드

러낸다.

D씨(40대, 가정주부)의 진술은 더욱 극단적으로 내면화된 체념을 보여

준다.

“우리가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냥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다였어요. 탈레반이 

존재한 순간부터 모든 꿈이 사라졌어요.”

이 응답은 희망이 사라진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절망적 증언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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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꿈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은 단순히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다

는 차원을 넘어서,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여성의 삶에 대한 자율성의 

부재를 드러낸다. 탈레반이라는 정치 체제는 단지 여성의 이동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주체로서의 자격마저 박탈해왔음을 보여준다. 따

라서 이 진술은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삶 전체

에 대한 회고적 통찰이자 절제된 분노로 해석할 수 있다.

E씨(40대, 가정주부)는 정치적 시간성과 세대의 단절을 명확히 인식하

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탈레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꿈을 꿀 수 없었지요. 제가 아

이를 낳았을 때는 미국이 있었고, 탈레반이 없어졌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야 꿈

을 꿀 수 있게 되었는데, 다시 탈레반이 왔어요. 한국에 오지 못한 제 큰 아이는 

다시 부르카를 입고 다니고, 집 안에 있어야 해요. 어떤 꿈을 꿀 수 있겠어요?”

이 진술은 한 여성의 생애사적 경험이 어떻게 반복적인 억압과 회복, 그

리고 다시 퇴행의 역사로 구성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탈레반의 재

집권은 단지 국가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삶을 단절시키는 

역사적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에 오지 못한 큰딸에 대한 

언급은, 이주가 가족 전체를 구제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이주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적 박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불완전한 구원의 서

사를 보여준다.

이들 응답은 단순히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아

니라, 여성 이주자가 살아온 경험과 감정을 통해 이주 이후의 정착 현실을 

해석하게 하는 귀중한 증언이다. 특히 여성의 입에서 나온 ‘꿈’이라는 단어

의 의미 변화는 정치적 환경, 젠더 권력, 교육 기회의 유무, 그리고 가족 구

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그들에게 ‘꿈’은 곧 사회적 자율성과 직결된 

단어이며, 한국 사회에서의 새로운 삶은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공간이

기도 하면서, 동시에 실현이 제한된 또 다른 시스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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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어머니 세대의 정착 초기 경험은 단

순한 문화 충격이 아니라, 삶의 연속성 위에 갑작스럽게 놓인 불확실성의 

층위였으며, 이 속에서 이들은 여전히 자신을 주체로 구성하기 위한 감정

적, 문화적, 실천적 자원을 탐색하고 있었다. 이 장의 다음 부분에서는 딸 

세대의 진술을 통해, 동일한 가족 단위 안에서 구성되는 세대 간 경험과 

적응 전략의 차이를 이어서 분석할 것이다.

어머니 세대가 한국 사회 정착 초기에서 감정적 상실감과 현실적 좌절

감을 중심으로 반응하였다면, 딸 세대는 동일한 맥락 속에서도 상이한 전

략과 태도를 보이며,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적응 경험을 형성하고 있

었다. 특히 딸 세대의 경우,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고, 또래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사회 환경과 점진적으로 접촉하며, 정체성

과 진로에 대한 자기 기획(self-projection)을 구체화해 나가는 경향이 뚜렷

하게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나이 차이나 언어 습득 속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대의 정치적 기억, 교육적 자원, 사회적 기회 접근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복합적 현상이다(김은정, 2009).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진행된 3차, 4차 인터뷰에서 딸 세대 응답자들

에게는 어머니들과 동일한 질문을 던졌다. 즉,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

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딸 세대가 현재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

으며, 어떤 사회 진입 전략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가장 두드러진 응답은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실용적 직업 선택

에 집중된 계획이었다. 12명의 여학생 중 8명이 간호대학 진학을 희망하

였으며, 그 이유는 “간호 기술은 한국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단지 직업 선호의 

문제를 넘어, 이동 가능성과 국가 간 통용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임을 보

여준다. 일부 학생은 컴퓨터 공학을 희망하였고, 이 역시 기술직이라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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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강하며, 지역적 제한 없이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진로 설정은 단순히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

라, 자기 삶의 경로를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자

기 확립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딸 세대의 이러한 태도는 종교적 정체성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초기에는 히잡 착용, 라마단 중 급식 거부, 예배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갈

등이 학교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많은 학생들이 자

신의 종교성을 완화하거나 융통성 있게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행보는 히잡 착용의 완화, 학교 생활 중 예배를 진행하지 않는 것, 취업, 진

학 활동의 확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자신이 무슬림 여성이라는 점

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공적 공간 내에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실천 방식

을 조정하거나, 일부 규범을 내면화된 신념으로 환원시켜 사회성과 공존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단순히 ‘통합’ 상태에 있

는 것이 아니라, 종교성과 사회적 관계성 사이에서 협상하는 새로운 정체

성 실천 방식을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성별 인식과 직업 선택의 연관성에서도 흥미로운 차이가 관찰되

었다. 남학생들이 의사를 장래희망으로 언급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여

자아이들은 간호사를 꿈꾸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간호사는 여성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나, 가족 내에서도 간호사를 선호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한국 사회의 보편적 성역할 고정관념

에 더해, 이슬람 문화권에서 전승된 젠더 질서와 직업적 기대가 중첩되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시간이 지나며 일부 딸 세대는 교육을 넘어 실제 사회 활동에 참

여하거나, 더 넓은 진로를 계획하고 있었다. 4차 인터뷰 당시에는 이미 성

인이 되어 다문화센터에서 통역 및 행정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

도 있었다. F씨(21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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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통역 일을 하고 싶은데,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일단 돈을 벌어야 해서 여기 다문화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선생님들도 자꾸 저한테 방송통신대학이라도 가서 공부를 하라고 하시고, 

저도 더 많이 공부해 보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일단은 이렇게 통역

을 돕고 다문화 가정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 발언은 정착 이후 자율성과 진로 목표 사이의 균형을 잘 보여준다. 

당장의 생계와 직업 경험, 그리고 장기적 학습과 전문성 추구가 긴장과 보

완 관계 속에서 병존하고 있으며, 이는 딸 세대가 단지 한국 사회에 ‘순응’

하거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목표와 실천을 조정하며 사회적 가

능성을 확장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딸 세대의 적응 양상은 베리(1997)의 문화적응이론에서 말하는 ‘통합’ 

혹은 ‘동화’ 범주에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다 섬세한 차원의 분석이 

요구된다. 이들은 모국의 종교적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사

회의 제도와 규범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미래를 특정 

국가나 문화에만 고정시키지 않고, ‘이동 가능한 주체’로서의 자기 상상을 

전제로 진로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문화 적응을 넘어서는 주

체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 세대가 생활 속 제한과 실망, 그리고 낮은 자율성 속에서 점진적 

통합을 실천하고 있다면, 딸 세대는 교육과 언어, 또래 관계를 통해 빠르

게 사회로 진입하며,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기획해 나가고 있다. 이 같

은 차이는 단지 연령이나 세대 차이로만 환원될 수 없으며, 역사적 경험의 

간극, 문화 자원의 접근성, 그리고 한국 사회 내에서 주체가 구성될 수 있

는 제도적 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딸 세대의 실천은 단일한 

‘정착’의 모델이 아니라, 복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유연하고 전략적인 정

체성 실천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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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2021년 ‘미라클 작전’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운데 여성 구성원을 중심으로, 울산 지역을 사례로 하여 정착 초기부터 

3~4년 차에 이르는 경험을 추적했다. 분석 결과, ‘특별기여자’라는 명칭과 

긴급 수용이라는 제도적 프레임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신속한 정착을 

가능하게 했다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착 계획 수립과 진행 단계 

전반에서 남성 가장 중심의 가구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며 여성의 주체성

과 독립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초기 취업 연계는 

가구 대표(대체로 남성)를 축으로 조직되었고, 여성은 한국어·적응 교육

에 상대적으로 더 깊이 편성되면서 교육은 ‘여성의 몫’, 고용은 ‘남성의 몫’

으로 분절되는 경향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무슬림 여성은 가정에 머문

다’는 문화주의적 전제가 일부 정책과 실무 담론에 스며들며 여성 개인의 

경력, 의사, 역량 전환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동시에 정착의 실제 양상은 단선적이지 않았다. 출신 사회의 젠더 규범

과 도착지 제도의 교차, 그리고 개인의 행위성이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경

로가 형성되었다. 어머니 세대는 언어 장벽, 돌봄 책임 속에서 일상적 생

존과 가족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도, 종교적 실천과 공적 공간 참

여 사이에서 끊임없이 분투하고,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

다. 딸 세대는 공교육과 또래 네트워크를 매개로 사회 규범과 언어를 빠르

게 습득하며, 간호 및 정보기술 등 ‘이동 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전략적으

로 선호하는 등 자기 삶의 경로를 적극적으로 설계했다.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복장, 급식, 예배 공간 등)은 시간이 흐르며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는 통역이나 지역 실무 등으로 사회 참여의 발판을 넓혀 갔다. 이러한 

세대 간 차이는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 가능한 제도적 자원과 사회 

진출 및 정착 방법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그리고 가족 내부 협상 구조의 

재편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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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한다. 우선, 문화 적응을 

‘수용/거부’의 이분법이나 특정 범주로 단순화하기 보다는,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실천과 경로를 포착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일 개인도 공적

(학교·노동)과 사적(가족·종교) 영역에서 상이한 전략을 병용하며, 그 

조합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정책적 함의는 분명하다. 입국 및 초기 평가 

단계에서부터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여성의 취업 의사, 경력, 제약을 

정밀 파악하고, 상담과 사례관리 체계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시민과의 교류, 취업을 통한 사회 안착 등의 과정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종교적 실천

과 교육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표준 운영 지침을 정비하되, 모녀(또는 부모

–자녀) 동시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문화 적응 격차를 완충해야 한다. 

무엇보다 ‘무슬림 여성은 가정적’이라는 전제가 암묵의 기준으로 작동하

지 않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종합하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성의 정착 경험은 한국 사회가 

‘수용의 신속성’에 이어 ‘정착의 공정성’과 ‘권리의 보편성’을 어떻게 구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앞에 놓는다. 긴급 상황에서 시작된 제도적 유

연성은 이제 여성 개인의 행위성과 선택을 중심에 놓는 상시적 정착 체계

로 전환되어야 한다. ‘자격’의 서사를 넘어 ‘존엄’과 ‘권리’의 언어로 정책을 

재구성할 때, 그리고 여성 스스로 노동, 시민, 종교, 가족의 각 영역에서 삶

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인을 공정하게 배분할 때, 특별기여자 

정책은 예외적 사건의 관리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성숙한 이행을 견인하는 

공공정책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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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Adaptation of Afghanistan Special Contributors 
in South Korea

- Cases and Implications of Women

Yi, Soojeong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overall process of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for female Afghan special contributors who entered Korea 
through ‘Operation Miracle’ in 2021, along with the social issues that 
emerged during this process. It particularly sought to trace the changes 
in attitudes and perspectives toward Korean society between the 
mother and child generations and their underlying causes. To this end, 
interviews with Afghan Special Contributors and stakeholders were 
conducted and analyzed across four sessions from 2022 to 2024. The 
findings revealed that while the emergency reception of Afghan 
Special Contributors facilitated rapid initial settlement, the social 
adaptation process was male-headed household-centered, neglecting 
women's employment intentions and career transitions. Specifically, 
initial employment linkage focused on men, while women were 
concentrated in Korean language and socialization education. Unlike 
men, migrant women thus had reduced access to opportunities enabling 
active social participation. This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assumption that ‘Muslim women stay at home’ being reflected in the 
settlement program design. Unlike the limitations faced by the mother 
generation, children and adolescents adapted to Korean society quickly 
upon being integrated into public education, regardless of gender. 
Consequently, mothers adapted to Korean society within the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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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anguage barriers and caregiving responsibilities, while daughters 
adapted in a more liberated environment, preferring career paths 
applicable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ey words: Migrant Muslim, Afghanistan Special Contributors, 
Migrant Women, Refugee Adaptation,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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